세례의 종류

① 어른들의 세례 

성인들의 세례는 예비신자 시기라는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하게 된다. 여기에는 예비신자의 
세례 요청이 성숙하고, 또 그의 원의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교리로 밝혀질 수 
있을 만큼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시간을 할애 한다. 이 교리는 점점 더 밀도 있게 
행해지는 단계적 준비의 절차를 따른 예식을 수반한다. 이 예식은 모든 사람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회개 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하여 보통 사순절 
시작 때,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참회예식 중에 거행된다. 

② 유아 세례 

세례 성사로부터 그리스도 교육은 시작되기에, 부모들은 자녀가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어린이가 정신적 기능의 
부족으로 아직 귀의와 신앙의 헌신이 불가능해서 세례의 특성인 개심과 신앙의 표징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어린이는 어른에 의존하여 그 표징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린이들은 세례 받을 때, 그들 나름대로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께 결합되며, 
그들 나름으로 구속적 봉사를 위하여 구속적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축성된다. 
이 모든 것은 이후의 그리스도 교육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세례 성사는 그 정신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교육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③ 대 세 

일반 성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몇 개월간 교리 강습을 받아서 신앙이 무엇이며 세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처럼 교리를 배울 수는 없다. 그런 경우 비상 조치로 주는 세례를 '대세' 라고 하는데, 
이 대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 교리를 일러주고 그것을 믿는다는 표시를 
받아야 한다. 

- 천주 존재, - 상선 벌악, - 삼위일체 교리, - 강생 구속.등이다. 

이상 네 가지 교리를 다 가르칠 수 없고 벌써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분이 
옛날에 하느님을 믿을 뜻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조건부로 임종 비상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조건부 세례는 이렇게 한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④ 혈 세 

피로써 자신의 죄를 씻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순교하는 숭고한 행동이다. 순교는 생명을 바치면서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물로써 수세를 받지 못했어도 순교하면 즉각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⑤ 화 세 

자기의 뜨거운 열성으로 자신의 죄를 씻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죽음이 임박하여 
영세할 시간이 없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못할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상등 통해를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